
GI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2025년도 ‘우수 기관’ 선정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대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 운영 성과 인정… 법적 기준 충족 넘어 과학·윤리 균형 중시 운영 긍정적 평가

-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 국내 최대 규모 설치류 전문 연구시설 기반의 체계적 동물실험 관리… 

윤리 교육 및 청소년 생명과학캠프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생명윤리 가치 확산

▲ ‘2025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 지도·감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GIST 실험

동물자원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실험동물자원

센터 박대호 센터장·임정현 수의사·전창환·최진주·김은주·강동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한 ‘2025년도 동물실

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 지도·감독’ 평가에서 동물실험 윤리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에는 가천대학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최우수기관)과 ㈜한국비엠아이, GIST(이상 우수기관) 등 총 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선정 결과는 24일(수) 공문을 통해 각 기관에 통보됐다.

이번 선정은 「동물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전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로,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센터장 박대호)가 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과학과 윤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운영 방

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음을 보여준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기관 내에 설치되는 
의무 기구로,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성과의 기반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험동물 연구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하

는 전문 운영체계가 있다.

2017년 5월 문을 연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는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설치류 전문 연구시설로, 청정 사육실을 비롯해 감염실험실(BL-2), 

조직·임상병리, 검역 및 건강모니터링 실험실 등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 전경 

모든 사육실에는 개별 환기케이지(IVC) 시스템을 도입해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고, 에

너지 효율과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한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물실험 ‘3R 원칙*’을 토대로 윤리성과 연구 신뢰

도를 함께 고려한 실험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유전자변형마우스 제작, 청정

화 지원, 조직·임상병리 분석 등 연구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함으

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동물실험 3R 원칙: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
선(Refinement)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연구자들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물실험 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의 ▴이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상시 모

니터링 ▴윤리 교육과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윤리 인식이 연

구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승인된 동물실험이 계획대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PAM)* 시스템’

을 고도화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

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생명과학캠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

명윤리 가치 확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

한 동물실험이 승인된 내용대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제도로, 실험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자문을 통해 동물복지와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운영 성과는 국내외 연구 협력에서 요구되는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GIST가 수행하는 생명과학 연구 전반에 대한 대외 신

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 박대호 센터장(생명과학과 교수·동물실험윤리위원장)은 “이

번 수상은 GIST가 동물실험의 윤리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위원회를 전문적이

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실

험 3R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선진화된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동물

복지와 연구 신뢰도를 함께 높이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